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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북한 및 탈북민 접촉경험이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탈북민에 대한 친밀감, 북한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접촉경험이 탈북민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
는지,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높여주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접촉경험과 통일의식 사이를 탈북민
에 대한 친밀감과 북한에 대한 인식이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2017년도 통일의식조사를 활용하였으며, 자료는 SPSS 23.0과 SPSS Process Macro 3.5
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및 탈북민과의 접촉경험은 탈북민에 
대한 친밀감, 북한에 대한 우호적 인식, 통일의식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탈북민에 대한 친밀감과 북한에 
대한 인식은 접촉경험과 통일의식 사이를 완전매개하는 효과를 가졌다. 본 연구는 북한관련 접촉경험이 통일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통일의식
을 높이기 위한 실천적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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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esents the results of an empirical analysis on whether the experience of contact with 
North Korea and North Korean settlers affects the perceptions of unification. Specifica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the contact experience enhances intimacy with the North Korean 
settlers or raises a friendly perception of North Korea.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xperience of contact with North Korea and North Korean defectors had a positive effect on intimacy 
with North Korean settlers, friendly perception of North Korea, and perceptions of unification. Second, 
intimacy toward North Korean settlers and perception of North Korea played a mediating role between 
contact experience and unification consci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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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분단 된지 70년이 넘어 북한 지역에 거주했던 경험이 
있거나 가족이 남아있는 등의 개인적 이유로 통일을 바
라는 사람은 점점 줄고 있다. 북한과 직접적인 연결고
리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통일의식
조사 응답자 중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가
장 큰 이유는 우리가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과 우리가 한 민족임은 인정하지만,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분단된 채 살아왔기 때문에 통일이 되어 함
께 살아가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
라는 두려움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 뿐만 아니라 북한
의 낙후된 경제는 우리에게 엄청난 비용으로 다가올 것
이 명백하므로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1]. 

통일의식에 대해 한가지로 정리된 개념은 없지만, 통
일에 대해 갖는 사상, 관념, 감정과 통일에 대한 의지와 
열망을 포함하는 인식[2],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통일
에 대해 가지는 감정, 인식, 형태 등 통일에 대한 전반
적 태도[3]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
의식을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라고 정의하
였다.
  통일의식 관련 선행연구는 주로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
던 연구[4][5]와 특정 집단간 통일의식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들이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집단을 구분할 수 있
겠으나 통일의식과 관련하여서는 세대별 차이를 파악
하고자 했던 연구들이 주류를 이룬다[6][7]. 기존의 통
일의식 연구들은 점차 통일의식이 낮아지고 있는 현실
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거나, 통일의식을 높이기 위해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많다. 하지만 초·중·고교 학생, 특정직군에 근무하
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적 통일교육 외에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이 얼마나 활성화될 수 
있을지, 또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의문이다.

한편 통일의식과 관련하여 정치적 관심, 정치 성향,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통일이 실현될 경우 기대되는 
이익[8], 남북합의나 북한도발과 같은 남북관계에서 일
어나는 사건들[9]이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분석되고 있다. 그 외에 접촉경험[5]이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다. 현재의 남북관계에서 남
북한 주민들 사이의 직접 접촉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지만, 간접 접촉을 통해서도 통일의식이 높아지는 효과
가 나타났다는 점은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크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
로 보인다. 또한 선행연구는 접촉경험이 통일의식에 정
적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은 확인했지만 어떠한 메커니
즘을 통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제시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접촉이론의 틀을 활용하여 접촉경험과 통
일의식 사이를 탈북민에 대한 친밀감과 북한에 대한 인
식이 매개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을 제시하고, 통일의
식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검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지

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젊은 세대에
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8]. 이는 오랜기간 동안 
교류가 차단된 채 지내왔기 때문에 북한, 북한주민에 
대한 관심도와 이해도가 낮고, 그 결과 우리가 한민족
이라는 인식이 약해지고 있음에 기인한 점도 있다. 실
제로 탈북민들은 한국에 입국한 후 의사소통에 큰 어려
움을 겪고 있으며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도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10]. 마치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민들이 정착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것과 유사하다. 
  이주민들의 한국생활정착은 한국인들이 이주민에 대
해 얼마나 수용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주민의 정착과 관련하여 다문화수용성에 대
한 연구가 많이 행해졌는데, 이주민과의 접촉이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11][12]. 그래서 의사소통에서의 어려움 
및 문화적 차이라는 점에서 이주민과 크게 다르지 않은 
탈북민과의 접촉경험이 남한 주민들의 통일의식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중요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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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데, 이와 관련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접촉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확인된다면 
탈북민과의 직간접 접촉을 촉진하기 위한 실천 속에서 
탈북민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2. 접촉이론

사회 내 집단 간 갈등이 비롯되는 연유를 파악하고자 
했던 미국의 심리학자 울포트는 집단 간 접촉의 중요성
을 강조했다[13]. 울포트는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집단 
사이에 동등한 지위, 공동의 목표, 협동, 제도적 지원 등
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될 때 접촉으로 인한 긍정적 효
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접촉 효과를 검증하고
자 다양한 실증연구들을 메타분석한 결과 위 조건들이 
충족되어야만 접촉으로 인한 편견과 차별 효과가 나타
난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울포트가 제시한 
조건이 잘 충족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접촉으로 
인한 편견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
수집단 특정 인물과의 접촉을 통해 그에 대한 부정적 
정서 감소를 경험한 이들은 그 특정인을 넘어선, 소수
집단 전체에 대해서도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4]. 최근 연구들은 접
촉을 위한 조건의 충족여부 보다는 접촉의 질이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15]. 한편, 보다 확장
된 개념의 접촉이론 중 준사회적 접촉이론이 있다. 직
접 접촉이 아닌 미디어 등을 통한 간접 접촉을 통해서
도 편견과 차별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16].

집단 간 접촉이 외집단에 대한 차별적 태도나 고정관
념을 줄여준다는 외국의 연구결과도 있다. 극심한 인종
차별을 경험했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진행된 연구에
서는 이러한 접촉의 긍정적 효과가 예상하지 못했던 역
설적 효과도 있다고 보고했다. 백인과의 긍정적 접촉 
경험이 많은 흑인일수록 인종차별의 유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들, 흑인에게 유리한 적극적 우대조치 등을 
덜 지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17]. 인종차별 외
에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도 직·간접 접촉을 
통해 그 낙인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
다[18]. 접촉이론을 활용한 국내연구들은 주로 이주민
과의 접촉이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이주민과의 직·간접 접촉이 다문화수용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12]. 

남북 주민간의 접촉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
하고자 했던 연구들도 있다. 개성공단에 근무했던 남한 
근로자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이 연구에 따르면, 
개성공단에서 2년간 근무한 북한 근로자들에게 확연한 
변화가 있었다고 했다. 여성 근로자들의 외관이 남한의 
영향을 받아 달라진 것이 보였다. 또한 북한 근로자들
을 대상으로 남한 및 남한 주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느냐를 직접적으로 물을 수는 없었지만 남측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이 크게 줄었으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당히 협조적인 태도로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19]. 탈북민이나 중국에 거주중인 북한 주민을 대
상으로 미디어를 통한 남한 문화 간접 접촉 경험이 그
들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했던 연구들에 따르면, 
남한 사회에 대해 긍정적 인상을 형성하고, 문화적 이
질감이 줄었으며, 북한의 억압적 체제에 대한 저항감이 
커졌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20][21]. 정동준(2016)은 북한거주 당시 남한문화를 
접촉한 적이 있었던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
했다. 남한문화를 많이 접한 사람일수록 북한에 거주하
는 동안에도 통일의식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5]. 한
편 탈북민과의 접촉 경험이 남한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 이수정·양계민(2013)은 탈북민
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남한 주민들이 탈
북민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남한 주민
들은 탈북민과의 접촉인원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접촉
빈도가 클수록 이해도가 높아지고 긍정적 정서와 수용
도가 높아진다고 응답했다[22]. 양계민·정진경(200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탈북민과의 직접 접촉 경험이 있는 
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탈북민과 접촉했는지에 따라 탈
북민에 대한 태도가 매우 달랐는데, 접촉의 질이 좋을 
때 접촉 경험을 통해 외집단에 대해 긍정적 정서를 형
성할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했다[23].

외집단과의 접촉이 외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줄
인다는 접촉이론은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으로 설명된
다. 외집단과의 접촉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불안감을 느
낀다. 그런데 외집단의 전형적인 특성을 지닌 인물과 
다양한 상황에서 접촉하는 과정에서 그의 행동이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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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에 배치되는 모습을 보일 경우에 외집단에 대한 편
견이 감소하며, 긍정적인 정서를 형성하게 된다. 이때 
형성된 긍정적 정서는 내집단과 외집단을 바라보는 시
각에 변화를 줄 수 있고, 내집단에서 통용되는 규범이
나 관습만이 옳은 것은 아님을 알게 된다. 즉 접촉을 통
해 외집단에 대해 더 알게 되면서 공감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이러한 태도의 변화가 외집단에 대한 차별을 
줄이는 행동의 변화를 불러온다는 것이다[24].

본 연구는 접촉이론의 틀을 사용하여 북한 관련 접촉 
경험이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검증하고자 
한다. 탈북민 및 북한과의 직·간접 접촉경험은 탈북민
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높여주어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나 편견을 줄이고, 긍정적 정서를 형성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권수현·송영훈(2015)은 탈북민과의 접촉경험
이 탈북민에 대한 친근감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음을 밝
혔다[25]. 이 연구에서는 통일의식이 높을수록 탈북민
에 대한 친근감이 높은 경향이 있다고 했는데, 역으로 
생각해볼 수도 있다. 북한이나 탈북민에 대해 부정적으
로 인식하던 이들이 접촉 후 부정적 정서가 감소하고 
친근감이 생기면서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탈북민에 대한 친밀감은 탈북민 및 북한과의 
직·간접 접촉경험과 통일의식 간에 매개효과
가 있을 것이다. 

한편 탈북민 및 북한과의 직·간접 접촉경험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의 군사
도발 행위 등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북한 
정권과 그 체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그리고 그 속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 
북한을 적대적 혹은 경계해야할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지원과 협력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설 2. 북한에 대한 인식은 탈북민 및 북한과의 직·
간접 접촉경험과 통일의식 간에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Ⅲ. 연구 방법 

1. 데이터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서울대학교 통일평

화연구원의 ‘2017년도 통일의식조사’이다. 통일평화연
구원은 2007년부터 매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
세 이상 성인 1200여 명을 대상으로 통일의식 전반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고 있다. 데이터 중 분석변수와 관
련하여 일부 결측값이 있어 최종 분석대상 인원은 
1195명이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1200)

변인 구분 빈도(N) 비율(%)

성별
남 591 49.3

여 609 50.8

연령

만 19-29세 226 18.8

만 30-39세 222 18.5

만 40-49세 264 22.0

만 50-59세 260 21.7

만 60세 이상 228 19.0

학력

초졸 이하 30 2.5

중졸 105 8.8

고졸 527 43.9

대학재학/ 대학졸업 523 43.6

대학원 재학 이상 12 1.0

소득
월 199만원 이하 135 11.3

월 200 - 299만원 212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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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응답에 일부 결측치가 있어 합계가 다를 수 있음

2. 측정도구

2.1 통일의식
통일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
십니까?’라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선택지는 1점 ‘매우 
필요하다’에서 5점 ‘전혀 필요하지 않다’로 구성되어 있
어, 통일의식 문항에 대한 점수가 낮을수록 통일이 필
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2 접촉경험
접촉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라는 
질문의 하위 문항 4가지에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0,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1로 코딩하여 4문항의 응답을 
더한 값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질문 내용은 
북한을 방문해본 경험, 탈북민과 만나본 경험, 북한 미
디어를 접해본 경험, 대북관련 활동에 참여한 경험 등
이다. 접촉경험 문항에 대한 점수가 낮을수록 접촉경험
이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3 탈북민에 대한 친밀감
탈북민 친밀감을 측정하기 위해 ‘평소 한국에 거주하

는 탈북민에 대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라는 문항을 사용했다. 
선택지는 1점 ‘매우 친근’에서 5점 ‘전혀 친근하지 않음’
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탈북민에 대해 친근하게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4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한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사용했다. 
선택지는 5점 척도로 1점 ‘지원대상’에서부터 ‘협력대

상’, ‘선의의 경쟁대상’, ‘경계대상’, 5점 ‘적대대상’으로 
구분되어 있다. 선택지의 흐름상 낮은 점수는 북한에 
호의적이고, 높은 점수는 북한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원대상이라는 인식보
다 협력대상이라는 인식이 북한에 더욱 호의적인 태도
를 나타내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
고 판단하여, 지원·협력대상, 선의의 경쟁대상, 경계·적
대대상의 3가지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응답점
수가 낮을수록 북한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2.5 통제변수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다각적으로 분석

하고자 했던 이내영(2014)의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요소, 정치성향 요소, 민족정체성 요소, 통일기대이익 
요소가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는데[4], 이들 
요소를 통제변수로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이내영
의 연구에서 민족정체성 요소 변수로 북한에 대한 유대
감을 측정하는 ‘북한에 대한 인식’ 문항을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이 문항을 매개변수로 활용하였다. 

표 2. 주요변수들의 평균

2.6 분석방법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SPSS 23.0과 SPSS 

Process Macro 3.5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첫째, 접촉경험, 통일의식, 탈북민에 대한 친밀감, 북한
에 대한 인식 등 연구변인의 기술통계치와 인구사회학
적 요인의 빈도를 파악하였다. 둘째, 접촉경험과 통일의
식 사이의 관계를 탈북민에 대한 친밀감, 북한에 대한 
인식이 매개하는 효과를 갖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매

월 300 - 399만원 333 27.8

월 400 - 499만원 249 20.8

월 500만원 이상 270 22.5

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통일의식 2.534 1.096 1.00 5.00

북한 
접촉경험 3.506 .724 0.00 4.00

탙북민 
친밀감 3.020 .821 1.00 5.00

북한에 대한 
인식 1.823 .952 1.00 3.00

정치성향 2.837 .870 1.00 5.00

통일 
기대이익 2.452 .771 1.0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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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효과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 신뢰구간을 활용하
였다.

 
Ⅳ. 결과

본 연구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3.5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를 측정하였고,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5000개의 부트스트래핑 표본들의 편의수정 95% 신뢰
구간 값을 구하였다. 신뢰구간의 하한한계(lower limit 
: LLCI)와 상한한계(upper limit : ULCI)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본다. 매개
분석 후 각 변수들의 회귀계수는 [표 3]에 정리하였으
며, 간접효과 유의성을 위한 신뢰구간 범위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북한 및 탈북민 접촉경험이 탈북민에 대한 친밀감을 
매개로 통일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
였다. 접촉경험이 통일인식에 미치는 영향(B=.101, 
p<.01), 탈북민에 대한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B=.178, 
p<.001), 북한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B=.152, 
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 및 탈북민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했던 경험이 많을
수록 탈북민에 대해 더욱 친밀하다고 느끼고,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을 가지며, 통일의 필요성에 높게 
공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핵심주제인 접
촉경험이 통일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부분을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다. 한편 접촉경험과 
통일인식 사이에 탈북민에 대한 친밀감과 북한에 대한 
인식이라는 매개변수들을 투입한 이후 매개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 독립변수인 접촉경험이 유의하
지 않게 나타났으므로 완전매개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3. 탈북민에 대한 친밀감과 북한인식의 매개효과

***p<.001, **p<.01, *p<.05
주 : 성별 : 남성=1, 여성=0/ 연령 : 20대=1. 30대=2, 40대=3, 50대=4, 60대 
이상=5
학력 : 초졸 이하=1, 중졸=2, 고졸=3, 대학재학/대학졸업=4, 대학원재학 이상=5
소득 : 월 199만원 이하=1, 299만원 이하=2, 399만원 이하=3, 499만원 이하=4, 
500만원 이상=5
정치성향 : 매우 진보=1, 약간 진보=2, 중도=3, 약간 보수=4, 매우 보수=5
기대이익 : 매우 이익=1, 다소 이익=2, 별로 이익 아님=3, 전혀 이익 아님=4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 추정 
결과를 제시한 [표 4]를 살펴보면 탈북민에 대한 친밀
감의 매개효과 계수 B=.016, 95% CI [.002, .031], 북
한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 계수 B=.031, 95% CI 
[.015, .050]는 모두 0을 포함하지 않는 범위이므로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접촉경험은 탈북민에 대한 친
밀감을 높이고 그 결과 통일의식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이 지지되었다. 또한 접촉경험이 
북한에 대한 인식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쳐 통일의식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가설 2도 지지되었다.  

표 4.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매개효과 검증

간접효과 Effect BootSE Boot
LLCI 

 Boot
ULCI

가설 1 : 
X -> M1 -> Y .016 .008 .002 .031

가설 2 :
X -> M2 -> Y .031  .009 .015   .050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되었던 요인들 중 인구사회학적 요소, 정치성향 요
소, 기대이익 요소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인구통계학적 요인인 성별, 연령, 학력, 소득이 통일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의 통일
의식이 낮게 나타났고(B=-.221, p<.001), 연령
(B=-.175, p<.001)과 학력(B=-.100, p<.05)이 높아질

통일의식
(Y)

탈북민 
친밀감
(M1)

북한에 
대한 

인식(M2)
통일의식(Y)

X .101** .178*** .152*** .056   

M1 .088*  

M2 .202***

통
제
변
수

상수 1.690*** 1.907*** .353  1.456*** 

성별 -0.198*** -.033 .137*   -.221***  

연령 -0.187*** -.051*  -.044  -.175***

학력 -0.119* -.035 -.091  -.100* 

소득 0.065** .059**  .041   .051*  

정치성
향 0.045 .036 .151***   .010  

기대이
익 0.496*** .197***   .303***   .418***   

R2 .206 .080     .103     .243     

F 42.332*** 14.721***  19.343***  4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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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통일의식이 높아졌다. 소득(B=.051, p<.05)이 높
아질수록 통일의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통일의식이 낮다는 선행연구
들에 부합하는 결과이다[4][26]. 교육수준이나 소득이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
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이 높을수
록 부정적 통일의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북한 
젊은 세대의 통일의식을 비교분석했던 조진만·한정택
(2014)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27]. 고소득자의 경우 분단된 상태에서 고소득을 얻고 
있으므로 현상유지를 희망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정치성향이 통일의식에 미치는 효과(B=.010, p=.745)
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정치성향이 진보적일
수록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높게 응답한다고 했던 선행
연구도 있다[4][28]. 하지만 박종희(2013)는 이념성향
과 통일의식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2010년 이후 그 상관관계가 급속히 약화되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념성향이 통일의식에 미치는 효과는 미
미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28]는 결론과 맥을 
같이한다. 다만, 정치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북한에 대한 
인식이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B=.151, p=<.001). 

기대이익은 통일의식에(B=.418, p<.001) 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치
는 요소로 기대이익은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대이익이 클수록 통일의식
이 높다[4][27]. 즉 통일이 되면 남한에 이익이 될 것이
라고 생각할수록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Ⅴ. 결론

본 논문은 북한 및 탈북민과의 직간접 접촉경험이 통
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평화통일연
구원의 2017년도 통일의식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고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북한 및 
탈북민과의 직·간접 접촉경험이 있는 남한 주민들은 그
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통일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한 문화를 접촉한 경험이 북
한 주민들의 통일인식 및 남한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결과[5]와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
고, 통일에 다가가기 위한 준비노력의 일환으로 남북민 
사이의 접촉 확대의 필요성을 확인해주는 결과로서 그 
의미가 있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가동 
등과 같은 남북간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접촉경험이 통일인식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메
커니즘도 밝히고자했다. 북한 관련 접촉경험은 우리 주
변에 있는 북한 출신 주민인 탈북민에 대한 친근감을 
높여주고,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을 형성할 수 있
게 해주어 통일인식을 높여준다는 것이 본 연구의 실증
분석으로 검증되었다. 북한지역에 연고가 없는 대부분
의 남한 주민들에게 북한은 별다른 관심의 대상이 아니
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북한 사람들에 대한 정확하
고 자세한 정보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도 않고, 그들
과 직·간접적 접촉이 가능한 사람들도 별로 없다. 이에 
반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부 탈북민들의 일탈행동
이나 북한의 군사도발행위 등은 각종 언론을 통해 대대
적으로 보도되기 때문에 북한과 탈북민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은 강화되고 있다[29]. 이러한 부정적
인 연결고리를 끊고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인식전환을 
위해서도 남북한 교류 및 접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
안 모색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우선 연구
대상 중에서 북한 및 탈북민과의 직·간접 접촉 경험을 
가진 이들이 적었다. 2017년도 통일의식조사 응답자 
1200명 중에서 접촉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이들이 
748명(62.3%)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일의식조사 설문 
문항에서는 북한이나 탈북민 관련 미디어를 접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만을 물었고, 접촉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질문은 없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접촉의 질에 
따른 통일인식 차이는 파악할 수 없었다. 향후 연구에
서는 접촉 경험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접촉의 
종류(미디어를 통한 접촉이었는지, 아니면 탈북민들과 
어떠한 활동을 같이 했었는지)와 접촉의 질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이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하여 어떠한 접
촉 경로가 통일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면 통일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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